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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선. (사진=유튜브 채널 '히즈데이즈' 캡처)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유방암 투병 소식을 알렸던 코미디언 박미선이 항암 치료 과정의 고충을 밝혔다.

6일 유튜브 채널 '히즈데이즈'에는 '얘기 듣고 싶은 날 100회 특집4 - 박미선 스페셜 (토크콘서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

다.

영상에서 박미선은 유방암 진단 당시를 회상하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방송 활동에 대해 "사실 거의 40년 가까이 방송했지만 '첫애 낳고 한 달, 둘째 낳고 한 달 쉬어보고는 쉬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자랑처럼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쥐어짜면서 살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투병 당시의 심정에 대해 "들에 핀 꽃, 석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새들이 지저귀고, 철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밝혔다.

치료 과정에서 겪은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미선은 "겨울에 항암을 했는데 여성 암은 머리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털

이란 털이 다 빠져서 그때 굉장히 추웠다"며 "추울 때 항암 해서 다행이다 싶었다. 모자를 뒤집어쓸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에도

감사했다"고 털어놨다. 

또 "방사선 치료는 7~8월에 했는데, 방사선실에 들어가면 너무 추운데 거기 들어가면 감사했다. 더운 날 시원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것조차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체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몸에 털이 다 빠져서 코털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코털도 다 빠져서 콧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 또 속

눈썹이 빠지면서 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다. 각막에도 염증이 생겨서 안과를 다니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며

"이제는 코털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박미선은 "저는 완치가 없어서 중간중간 검사를 한다. 복부 CT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CT 찍기 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감사했다.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주셨다"며 의료진과 대중에게 감사

를 표했다. 

 박미선은 지난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약 10개월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치료에 전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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